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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nvironmental constraints that hindered the  

physical activity of female students in daily life, and then to provid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roblems 

based on the social ecological model.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were twelve female students to be 

selected in two schools(Norang, Parang middle school),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orientation, photovoice 

implementation, focus group interview) and analysis(choosing a photo, contextualizing, subjecting)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hoto-voice. [Results] The constraints of physical activity in daily life were 

categorized on ‘playground as like a desert’(leisure domain), ‘space of recess and in-active play’(family 

domain), ‘transportation replaced by mom and dad car’(transportation domain), ‘space of the only exercise as 

well as reproduction of gender discrimination’(school domain). [Conclusions] The environmental constraints 

were analyzed as academic, physical, daily living, socio-cultural environment. Lastly, alternatives for 

promoting physical activity of female student were proposed in the level of organization, community, public 

policy based on the social ecological model. 

Key words: female student, physical activity in daily life, environmental constraints, social ecological 

model, photo-voice 

1)서 론

신체활동만큼 건강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없

다. 달릴 수 있는 의지와 체력만 있다면 누구나 신체활동

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 딜레마로 알려

진 “신체활동의 효과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일부의 

사람만이 참여한다.”(Berger, 1996, p. 330)는 문구처

럼, 신체활동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은 일부에 지

나지 않는다. 성인기 신체활동의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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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역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

다(Slater & Tiggemann, 2010). 특히, 젠더에 의한 신

체활동 차이(남>여)는 다른 요인들(예, 인종, 사회경제적 

위치, 민족, 비만이나 체중, 민족 등)에 비해 가장 보편적

인 현상으로, 같은 연령대의 여성의 신체활동 수준은 남

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CPPSE, 2013). 특히 우리나라 

10대 여학생의 신체활동은 국외 동일 연령대의 여학생들

에 비해 저조하고, 남녀 학생 간 차이 역시 심한 편이다

(Kang & Lee,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여학생 신체활

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학교 학령기는 여학생 신체활동의 중요한 변화가 일

어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신체활동 감소세

는 9~14세 연령 범위에서 나타나고(Barnett et al., 

2002), 감소의 폭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은 12세이

다(Telama & Yang, 2000). 우리나라 여학생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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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Kang & Lee(2015) 역시 중학

교 시기부터 신체활동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강조한

다. 실제로 중학교 학령기 좌식행동 비중은 평균 10~20분 

이상 증가하고(Pearson et al.,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10대 여자 청소

년의 비율은 47.6%에 이른다(MCST, 2018). 결과적으

로, 중학교 여학생은 젠더와 시기(연령) 문제가 결합된 신

체활동 문제를 경험한다. 이렇게 볼 때, 중학교 여학생의 

신체활동 문제는 다른 학교급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는 학교 체육활동을 중심

으로 처방되어 왔다. 첫째, 체육수업의 신체활동량을 높

이기 위한 연구가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체

육교육당국(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NASPE)은 좋은 체육수업의 양적 

기준을 수업시간 대비 중-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이하 MVPA) 비율 50% 이

상으로 삼고(NASPE, 2005), 체육수업용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SPARK, CATCH-PE, LEAP-PE, SHL, 

SPEM 등)을 개발 및 적용해 왔다(Lee & Hong, 2017).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외의 프로그램을 체육수업에 적용

해 그 성과를 분석해 국내 체육수업에의 도입을 모색하거

나, 국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육수업 신체활동을 개선해 왔다(Lee, 2019). 

둘째, 체육수업 외에 학교 일과를 중심으로 오전(before 

school),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during school), 방과 

후(after school) 등의 시간을 활용한 틈새체육활동 프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Sarkin et al., 1997; Song et al., 2010). 셋째, 비

만 학생들이나 저체력 학생들과 같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운동교실 등의 추가적인 프로

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학교 체육 중심의 신체활동 정책은 학교 내에

서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켰다는 의의가 있지만, 기대만큼

의 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PPSE, 

2013). 생활영역별(학교, 가정, 여가, 교통) 신체활동 수

준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국외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은 

낮으나 학교영역에서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

히고 있다(Kang & Lee, 2015; Lee & Kang, 2015). 신

체활동 전문가들은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충분한 신체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 정책이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Castelli et al., 2014). 국외의 활발한 논의에 비해, 국

내에서는 여전히 학교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신체활동 증

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Lee,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여학생 신체활동 문제를 일상생활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

가 필요하다. 

여학생 신체활동 연구들은 크게 상관요인과 제약요인 

분석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들이 주로 양적연구방법

을 활용해 신체활동의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면, 

후자의 연구들은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여학생의 신체

활동 (-)요인에 집중한다(Sallis et al., 2000). 여학생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비한 상황

에서 두 접근의 연구가 모두 요청되지만, 증진(+) 요인

의 경우 국내․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문화적 특수성과 

실제의 삶의 영역을 관장하는 제약요인은 국외의 분석을 

그대로 국내 상황이나 대상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제

약요인 연구는 신체활동 상황에서 야기되는 소외 대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호 관점의 정책)을 수립

하는데 기여한다. 신체활동 정책은 보호 관점에서 점진적

으로 증진 관점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CPPSE, 

2013). 즉 우선 보호하고 난 후 증진하는 것이 정책의 기

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학생의 일상생

활 신체활동 제약요인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여학생 일상생활 신체활동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첫째,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 요인들을 병렬

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Lee, 2014; Mikaelsson 

et al., 2019). 대표적으로, Lee(2014)는 여고생이 직면

하는 문제를 ‘~가 없기 때문’(시간, 힘, 의지, 공간, 꺼리

와 사람)과 ‘~ 때문’(스마트폰, 자동차, 시선, 규칙)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젠더 관점에서 여학생 신체활동 문제

를 분석한 연구들(Slater & Tiggemann, 2010; 2011)

로써, Slater & Tiggemann(2010)은 남학생과 대비되

는 여학생의 신체활동 제약문제를 젠더 이데올로기, 학교 

과제, 신체활동 참가 옵션의 제약 등으로 밝히고 있다. 셋

째, Thompson et al. (2005)은 학교급별 여학생 집단

(여초생, 여중생, 여고생)의 문제를 분석하며 각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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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제약 특성을 밝히고 있다. 이상

의 선행연구들은 신체활동 문제를 인구통계학적 요인, 심

리적 요인, 행동적 요인,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폭넓게 이

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환경적 맥락에서 신체

활동 문제를 해석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Biddle et 

al., 2011; Nahas et al., 2003). 

환경적 접근은 인간 행동이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도 

추동된다고 가정한다(Morton et al., 2016). 즉, 환경적 

자극에 의해 특정 행동이 유발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Green et al., 1996). 환경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접근을 취하며, 이때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이론이 사회생태학 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인간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며, 행동을 다음의 다섯 가지 수준으로 설

명한다(Sallis et al., 1999; 2008). 개인 내적

(intra-personal) 수준은 개인의 지식이나 신념, 기능, 

체력 등과 같이 개인이 내적인 요인을 말한다. 개인 간

(inter-personal) 수준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

규모 사회적 관계로서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가 대표

적이다. 조직(organizational)과 공동체(community) 

수준은 각각 개인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지역의 신체활동 

시설, 문화, 분위기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공공 정책

(public policy)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의 신체활동 관련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다(Kim & Lee, 

2013a). 결국, 인간 행동은 각 수준의 단독 요인에 의해

서뿐만 아니라, 각 수준들 간의 다양한 결합과 상호작용

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체활동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학교 여학생이 경험하

는 일상생활 신체활동의 제약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

째, 사회생태학 모델에 근거해 제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포토보이스는 경험과 인식에 관한 사진 자료를 통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재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질

적연구 기법으로(Wang, 2006), 소외나 불평등 등과 같

이 특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적합

한 연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Kim & Lee, 2013a).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해 여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생활 신체활동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참여

자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

중생의 삶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학생을 선정한다는 것이

고, 두 번째 기준은 일상생활 전반의 신체활동이 저조한 학

생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들에 따라, A시와 B시의 

도시 지역 학교 중, 학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간과하지 

않는 중간 정도 학군의 학교 각 한 곳을 연구 학교(파랑중, 

노랑중)로 선정하였다. 연구학교의 각 학년 학급수는 6개

반 이었으며, 해당 학교 선생님들에 따르면, 학생들 대부분

은 학업을 위해 주 3회 정도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연구참

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 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간의 신체활동량을 평정할 수 있는 ‘국제 신체활동 설문

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활용해 일상생활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학생 개인의 신체활동 점수를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낮은 

등급1)에 해당하는 여학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명단을 

체육교사에게 제공해 연구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이야기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학생을 추천받았고, 학생과 학부

모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명의 여학생을 연구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연구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신체활동이 저조한 여학생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진은 신체활동 참여 의지가 없는 학생으로 규정하며 연구

를 시작하였다. 연구 학교 체육교사들 역시 연구진과 비

슷하게 생각하였다. 

1) IPAQ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낮은 등급은 3일 이상 

최소 하루 20분 이상의 고강도 활동이나 5일 이상 최소 하루 

30분 이상 중강도 활동 또는 주당 최소 600MET 미만의 신

체활동 점수대를 의미한다(Patter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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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 안 움직이고 할 의지가 없는 애를 추천드리면 

되나요? -노랑중 체육교사-

그러나,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신체활동이 저조한 여학

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

은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특성과 관련한 정보로 

제시하고자 한다. 

십일월 학생은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사진을 찍어 왔다(Figure 1 참조). 

Fig. 1. my name written on the notebook

이 사진은 역사 공책에 적혀 있는 제 이름을 찍어 온 거에

요. 그냥 제 의지가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거의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데 거의 다 찍고 나니까 제가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왔어요. -Sib-ilwol((십일월)-

포커스 그룹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

에서 이 사진은 많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참

여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일상생활 신체활동의 제약요인

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의 ‘의지 부

족’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

들의 첫 번째 특성은 신체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여

학생이다. 

Fig. 2. a snack

간식을 찍어 온 것은 이걸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

면 운동하기 싫어지기 때문이에요. -Ilwol(일월)-

두 번째 특성은 먹을거리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찍어 온 사진들을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분

류명에 들어간 사진이 바로 먹을거리 사진이었다. 총 

School Nam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Parng

Ilwol Ilwol played Taekwondo, when she was young, but now she is not active in physical activities. 

Ewol Ewol is rather shy and introverted. And she is not active in PE class, but participates diligently in a given task.

Samwol Samwol is really an bright and funny girl, but her physical ability is very low, so she is an evasive student in PE 
class.

Sawol Sawol doesn't like physical activity and is a passive student in the PE class.

Owol Owol is narrow-minded  in relationship and introverted, and is passive in athletic activities.

Yuwol Yuwol has lots of complaints, and doesn't like physical activities, but tends to work hard on given tasks in PE 
class. 

Norang

Chiwol Chiwol is a student with a wide and active social relationship, but in PE class, she seems to be attracted to friends 
rather than voluntary.

Palwol Palwol participates in task activities in PE class, but tends to aim for external rewards, such as praise, rather than 
fun or pleasure of physical activity.

Guwol Guwol is a sincere student in the PE class, but is passive in other physical activities out of PE class.

Siwol Siwol participates in PE class faithfully and has good friendship, but is passive in physical activity itself.

Sib-ilwol Sib-ilwol is a student who has low physical abilities but tries hard.

Sib-ewol Sib-ewol is a student who works hard in the PE class, but has no interest in physical activities out of PE class.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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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장의 사진 중 21장이 먹을거리(예, 과자, 주스, 초콜

릿, 피자, 떡볶이, 아이스크림 등)와 관련된 사진이었을 

정도였다. 대표적인 사진으로 <Figure 2>를 들 수 있으

며, 이 사진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화 내용을 통해 간식(혹

은 먹을거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 다른 학생들도 이런 먹는 것들(피자, 음료수, 과자, 

편의점, 치킨 등) 정말 많이 찍어 왔는데 일월 학생의 

생각에 동의해요?

Samwol(삼월): 네. 완전 동의해요. 배가 부르면 그냥 운동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요. 운동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인데 먹었으니까 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배

가 부르면 그냥 다이어트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Ewol(이월): 이런 거 먹으면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운동도 더 안하게 되는 거죠. 운동해도 하

나도 안 바뀌는데 먹으니까 당연히 운동 안 하는 거죠. 

그녀들에 따르면, 간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이어트 포

기이고, 다이어트 포기는 운동 중단의 중요한 이유이다. 

그녀들에게 신체활동이란 단지 다이어트의 수단이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

는 것은 다이어트든 미용이든 간에 그녀들 역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두 번째 특성은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신체활동이 저조한 여학생들은 스스로 의지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들 역시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

다. 의지는 있으나 실제로의 신체활동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활동이 저조한 여학생이

란 ‘의지는 있으나 행동력이 약한 여학생’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연구참여자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특성이다. 

자료 수집과 분석

포토보이스의 자료 수집은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실행,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구성된다(Baker & Wang, 

2006). 첫째,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

구 전반을 이해하고 포토보이스 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연구 의의, 사진 찍는 요령,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예, 타인이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찍어야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

해야 한다 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포토보이스 

실행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는 주어진 2주의 기간 동안 초

기 질문과 관련된 사진(약 20~25장)을 찍는다. 초기 질

문은 “일상생활에서 당신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

엇인가요?”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은 2019년 12월 6일 ~ 

19일(2주간)까지 찍었다. 셋째, 찍어 온 사진의 선택(연

구자 2장, 참여자 2장)이 완료된 직후 포커스 그룹 면담

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2019년 12월 23일

(파랑중)과 24일(노랑중) 양 일에 걸쳐, 컴퓨터와 빔프로

젝터가 설치된 장소에서 약 3시간 정도씩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면담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한 사

람당 연구자가 선정한 2장과 참여자가 선정한 2장 총 4장

씩의 사진이 활영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찍어 온 사진은 

총 224장이었으나,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는 48장(4장*6

명*2회)의 사진을 활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화면

에 사진을 띄우고, 그 사진을 찍어 온 연구참여자가 사진

을 찍은 이유를 설명하면, 연구자는 SHOWeD 기법2)으

로 알려진 질문들을 그룹 면담 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때, 다섯 가지 질문 중 사진을 찍어 온 참여자의 이야기

나 사진의 내용에 맞게 질문을 선택 및 재구성하게 되는

데, 예를 들면, CCTV 사진은 이곳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면 어떻게 될까?, 신체활동을 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 등의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간식 사진을 그룹 면담

할 때는 간식은 여학생의 어떤 마음을 상징하는가?, 간식

과 운동, 그리고 삶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등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단, 연구자는 질문 이외의 대화를 독려하

거나 어떤 대답을 유도하는 등 참여자들 사이의 대화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참여자들 간 대화는 자유롭게 진행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로 변환되었다. 한편, 포커스 

그룹 면담 이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

라 개별 면담이나 무선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 역시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와 함께 분

석되었다. 

2) SHOWeD 기법은 ①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입니까?(See) ②

이 사진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Happening)? 

③이 사진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Our) ④왜 

이런 문제, 걱정 혹은 장점들이 존재합니까(Why & Exist)? 

⑤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Do)의 질문

으로 구성된다(Catalani & Minkler, 2010을 Kim & 

Lee, 2013b, p. 29에서 재인용).



280 Lee, GyuIl

포토보이스의 분석과정은 사진 고르기, 맥락화, 주제

화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Wang, 1999). 사진 고

르기는 포커스 그룹 면담 전에 참여자별로 찍어 온 사진 

중 4장(연구자 2장, 참여자 2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하

고, 맥락화와 주제화는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코드, 카테고리, 테마 등을 

찾아 나가는 분석과정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텍스트로 변환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여

자의 환경적 맥락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발견된 주요 환

경적 맥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공간, 시간 등), 사회적 환

경(관계, 인식 등), 제도적 환경(학교체육 프로그램, 학

업 관련 제도 등)으로 나타났다. 맥락화 과정을 통해 분류

된 자료를 분류해 주제별로 묶는 주제화 작업은 연구참여

자들의 생활영역(학교영역, 교통영역, 여가영역, 가정영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진실성

삼각검증과 동료 검증을 중심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삼각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 질적연구 전문가 1명, 

여학생 체육 전문가 1명을 전문가 협의회로 구성하였으

며, 자료 분석과정에서 공식적으로 2회의 협의회를 실시

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 초안을 토

대로 연구의 전경과 후경을 나누는 작업을 도움받았다. 

신체활동 제약요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들이 중

심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차 회의는 연구텍스트가 완성된 후 사회생

태학 모델에 따라 여학생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증진 방안

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도움받았다. 그 외 자문이 필요할 

경우 무선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또한, 완성된 연

구텍스트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보내어 동료 검증을 받았

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모든 참여자

들에게 연구텍스트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자기

성찰과정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 편견이나 선입견에 빠지

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신체활동 제

약문제는 신체활동이 일어나는 생활영역(여가영역, 교통

영역, 가정영역, 학교영역)에 따라 범주화되었으며,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여가영역: 황무지 같은 놀이터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사진들 중에는 시험, 학원, 공

부, 숙제, 학교 수행평가 등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사진들

이 유독 많았다(Figure. 3 참조). 

Fig. 3. calendar with exam dates

시험 공부하느라고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Chiwol(칠월)-

이런 사진들과 관련된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 연구참여

자들은 학교, 학원, 집이라는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운동

할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이었고, 잠시 잠깐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고 항변하였다. “시험 때 말고도 

그렇게 바쁜가요?”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never”라고 짧

고 강하게 말하거나, “학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하루 대부분이 ｢학교, 학원, 숙

제｣으로 채워지는 그녀들에게는 학업이라는 일 이외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Fig. 4. ar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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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마카랑 물통이거든요. 미술 도구예요. 저한테는 그

림 그리기라는 취미가 있는데 이게 앉아서 하는 취미니까 이 

시간에는 운동하지 않는 거죠. ...(중략)... 제 스케줄 안에 

운동이 낄 시간이 없는 거에요. -Ewol(이월)-

물론 아무리 바쁜 대한민국의 중학생이라고 해도, 여

가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Figure 4>의 이월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간은 미술, 피

아노, 영화, 독서 등과 같은 그녀들의 비-활동적인 취미

생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들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간의 문

제인가? 전자의 측면에서 시간 부족(lack of time)은 의

지가 부족한 이들의 편리한 변명으로 지적된다(Sallis & 

Owen, 1999). 그러나 시간 부족은 신체활동 참여가 저

조한 이들이 밝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빈번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Nahas et al., 2003). 일례로, 학업을 강조하

는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이후로 미국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현저히 감소한 것은 학업 강조로 신

체활동 참여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CPPSE, 

2013).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신체활동은 남학생들에 비해 

학업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여학생들은 놀이보

다는 일 곧 공부를 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이다(Thompson 

et al., 2005).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영역의 첫 번째 제

약요인은 ‘시간 부재’이다. 

두 번째 제약요인은 ‘함께할만한 것 부재’이다. 위의 

<Figure. 4>와 관련된 삼월의 이야기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취미 자체가 운동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애들은 

축구 가지고 함께 모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화장품 뭐 이

런 걸로는 함께 모이는데 운동 같은 걸로는 함께 모이지 않

으니까 운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랑 스

포츠수업에 운동가지고 함께 모이니까 운동할 수 있는데 학

교 밖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할 것 자체가 

없으니까 운동으로 함께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지 

못하는 거죠. -Samwol(삼월)-

여학생들에게 ‘함께’는 신체활동의 중요한 문제임에 분

명하다. 신체활동 동료는 여학생의 신체활동 자발적 참여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Stuntz & 

Weiss, 2010). 또한 여학생들은 팀원들과의 관계 문제를 

스포츠 클럽 활동을 중단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한다

(Patrick et al., 1999; Slater & Tiggemann, 2010).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학생의 모습은 우리나라 학교

체육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로 인해 여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later & 

Tiggemann, 2010). 왜냐하면, 여학생은 함께 할 동료가 

있을 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삼월의 주장처럼, 

그녀들에게는 함께 할 만한 신체활동 꺼리가 없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여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신체

활동 꺼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확인된 여가영역 신체활동 제약요인은 ‘공간 

부재’이다. 춥거나 더운 날, 강한 햇빛 등의 야외 환경 조

건은 여학생을 야외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Slater & Tiggemann, 2010). 물론 연구참여자들 역시 

기온이나 햇빛을 상징하는 사진을 통해 여전히 이런 환경 

조건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다수

의 연구참여학생들이 뽑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제약요인

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오염된 대기 환경이다(Figure 5 

참조). 

Fig. 5. fine dust & ultra fine dust

이건 지난 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보여주는 핸드폰 화

면이에요. 환경이 요즘 들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미세먼

지와 초미세먼지 높아져서 밖에서 하는 운동은 건강에 안 좋

으니까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안 좋으니까 안해야 하는 거라

고 생각해요. -Palwol(팔월)-

미세먼지 많은 날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

깥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니까 운동도 할 수 없는 거죠. 

-Samwol(삼월)-

특히, 미세먼지 수치가 일종의 공포 기제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나쁨 단계는 바깥출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282 Lee, GyuIl

경고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기 오염보다 죽음에 이르

게 하는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좌식활동인데도 불구

하고(Kohl et al., 2012),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공포

가 움직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들어, 운동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인도는 대체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매력적인 인도(혹은 길)는 야

외에 있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

한다. 그러나 여학생들에게 인도는 운동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다. <Figure 6>은 길이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Fig. 6. crosswalk

횡단보도요. 여길 건너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차들이 막 

달리니까 위험해서 여기 건너기 무서워요. 사고당할까 봐요. 

도로가에서 운동하는 거 완전 무서워요. -Sawol(사월)-

이 밖에도 공사장 사진, 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길 위의 

적재물 사진, 그리고 개 조심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등은 

도시 지역의 길이 운동하기에 안전하지도 매력적이지 않

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길 말고도 공동 주택의 야외 공간이나 공원은 도시에

서 운동하기 적당한 환경이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그곳들은 또 다른 감시와 노출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CCTV는 몰래 자신을 쳐다보는 눈이 있음을 상징하는 사

진이지만,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 혹은 운동하는 몸의 노출을 꺼리는 여학생들에게 

CCTV는 타인의 시선을 의미한다(Lee, 2014). 즉, 타인

에게 노출되어 있는 공간 역시 그녀들에게 운동할 수 있

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둡게 나와서 그렇지만 이건 저희 아파트에 있는 CCTV 

사진이에요. 그냥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저게 설치된 곳에

서는 운동하기 어려워요. 안전한 느낌은 들지만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무섭고 있으면 싫고. -Owol(오월)-

지자체의 노력과 사설 센터 건립으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공간이 확충되고 있지만, 그 곳 모두 10대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경제력과 운동 욕구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다. 또한, 10대 여학생들이 일

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운동 공간 역시 날씨와 대기 환경, 

위험한 길, 그리고 감시와 시선 문제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신체활동 공간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과 가용성

(availability)은 신체활동의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Slater & Tiggemann, 2010). 그러나 10대 여학생이 

지역의 스포츠 센터 혹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 관

련 요인을 메타분석한 Biddle et al. (2011)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

근성보다는 야외에서 보낸 시간 관련 환경요인들, 예를 

들어, 인도의 존재 여부와 상태(안전도 등)(+), 횡단보

도의 안전도 인식(+), 대중교통 접근성(+), 거주지에 

대한 위험 인식(-), 도로의 수나 혼잡 여부(-) 등에 영향

을 받는다. 오염된 대기 환경, 위험한 인도와 도로 환경, 

주변의 시선 등은 야외 시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신

체활동의 대표적인 환경 제약요인이다.

우리나라 여중생들은 학업 중심 시간표에 메어 있다. 

국외 연구들 역시 학업 문제를 여학생 신체활동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고 있으나, 학교 숙제량 문제로 보거

나(Slater & Tiggemann, 2010), 심각하더라도 여고생

의 문제로 특정한다(Thompson et al., 2005). 반면, 우

리나라 학업 중심 시간표는 학교 문제를 넘어, 학원, 학원

을 마친 이후의 숙제 등과 같이 하루 생활 전체로 확장된 

문제이다. 즉, 학업 중심 시간표는 여가영역 신체활동 자

체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

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좀 더 심각한 것은 여학생

의 신체활동 의지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업에 충

실한 여학생의 행동 성향이 작용한 결과이다(Slater & 

Tiggemann, 2010). 남학생은 학업으로부터 이탈해 움

직이는 반면, 여학생들은 학업 이탈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는 것이다. 또한 그녀들에게는 함께 할 친구들을 모을 만

큼 매력적인 신체활동 꺼리도 없으며, 심지어 그녀들을 

최소한의 신체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야외 공

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신체활동 측면에서, 여가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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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같은 놀이터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영

역의 신체활동 문제는 개인의 의지나 동기 이전에 환경의 

문제 최소한 이 둘의 상호작용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정영역: 쉼과 좌식화된 놀이 공간

여중생들에게 집안은 학교 밖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미세먼지나 길 위의 공포나, 감시

나 노출의 문제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안 

영역 역시 연구참여학생들에게 운동할 만한 곳은 아니다.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집은 쉬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침대, 곰 인형, 이

불 등과 같이 집의 안락함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통해 확

인된다. 아래의 구월은 밖에서 지친 몸이 쉬어야 하는 곳

으로 집을 정의하고, 그러한 인식으로 운동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쉬어야 하는 집에서 운동이라는 또 다른 일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Fig. 7. a a downy bedclothes

이건 제가 덮는 이불이에요. 이불은 푹신하고 안에 들어

가 있으면 움직이기 싫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죠. ...(중략)... 학원에서 힘들에게 

하고 들어왔고, 숙제까지 해야 하루가 끝나는 데 거기서 운

동까지는 할 수 없어요. 집에서는 그래도 쉬어야 하잖아요. 

-Guwol(구월)-

고된 일들이 마무리되면 일명 몰폰(몰래 폰하기)이라 

불리는 야간 스마트폰 놀이로 하루를 마감한다. 잠들기 

전 잠깐 한다고 시작하지만 스마트폰 놀이가 짧게 끝나기

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투브가 유행하게 되면서 한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새벽 늦은 시간까지 유투브에 빠져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번 유투브를 시작하면 한 두 시간은 그냥 가요. 일단 

들어가면 썸네일이나 유투브 알고리즘 때문에 끌리는 제목

이 계속 나오고 연관성 있는 영상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더 

더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일 밤은 거의 유투브 보면서 

하루를 끝내는 곳 같아요. -Sib-ilwol(십일월)-

평일 공부에 지쳐 늦게 귀가한 그녀들이 집 안에서 운

동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힘과 시간

이 남는다고 해서 집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주말의 하루는 보다 비활동적인 것들로 채워진다. 

<Figure 8>처럼,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놀 거리들

(예, TV, 유투브, SNS, 스마트폰 놀이, 컴퓨터 등)로 주

말의 하루가 가득 채워질 뿐이다. 

Fig. 8. TV Remote control

리모콘이에요. 주말에는 눈 뜨면서 손에 쥐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TV는 거의 앉아서 보니까 운동하지 않는 거죠. 

주말에는 평일에 못 본 것들까지 봐야 하니까 아침부터 밤까

지 앉은 자리에서 쭉 봐요. 주말에 TV 보는 시간이 컴퓨터나 

핸드폰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평일에는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핸드폰 하는 거고, 주말에는 편하게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거

죠. -Siwol(시월)-

청소년기 좌식화된 놀이 문화는 신체활동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Lee, 2014). 좌식화된 문화가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기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운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Biddle et al., 2010). 즉, 성인들은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운동을 더 하려는 책무성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좌식화된 놀이는 가정에서의 저조한 

신체활동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른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편견

(stereotype)의 축적된 역사가 가정영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는 문화를 억제하고 있다(Figur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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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woman wearing on a skirt

여자화장실 표시에요. 여자를 치마 입은 모습으로 하잖

아요. 치마 입은 여자. 어렸을 때부터 진짜 밖에 놀러나가고 

싶어도 못 나고 그랬어요.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터 가족들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운동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자가 운동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고

요. -Ewol(이월)-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 많아요. 남자애들이 뛰어놀면 

장난 잘 친다 활발하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여자애들이 그러

면 살짝 여자가 그게 뭐냐? 하며 산만하다고 못하게 해요. 

할머니들만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들도 그렇게 말 많이 해요. 

-Samwol(삼월)-

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운동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한다. 어려서도 없는데 지금은 더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다. 주요 타자 중 부모의 신체활동 지원이나 지

지는 청소년 신체활동의 주요한 긍정적 요인이다

(Stuntz & Weiss, 2010). 반면, 성역할 편견을 조장하

는 말은 여학생의 신체활동 동기를 저하시키고(Slater & 

Tiggemann, 2010), 신체활동 관련 과제 숙달 능력을 저

하시킨다(Hively & El-Alayli, 2014). 성역할 사회화의 

축적된 역사는 개인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운동에 

대한 부적합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발적 신체활

동의 주요 요인인 신체활동 동료의 가정 부재 현상을 일

으킴으로써 신체활동을 제약한다. 

여가영역과 마찬가지로, 가정영역 역시 학업 중심 시간

표의 여파, 좌식화된 놀 거리,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신체활동이 파고들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여학생들의 여가영역 신체활동 공간이 전

무한 현 시점에서 가정영역은 시간이나 할 거리도 없는 여

가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국외의 경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가족 신체활동 프로그램(family program)을 개발 

및 보급해 왔다(CPPSE, 2013). 반면, 우리나라는 신체

활동 관점에서 가정영역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0대 여학생의 여가영역 신체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정영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통영역: 엄빠카로 대체된 교통수단

학생들에게 교통영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

상생활의 중요한 신체활동 영역이다. 연구들은 도보 등․
하교는 가벼운 신체활동을, 자전거 등하교는 MVPA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CPPSE, 2013). 그러나 자동

차는 연구참여학생들의 교통영역 신체활동을 빼앗아 버

린다. 

Fig. 10. 7:21 a.m.

이 사진에 나오는 7:21 이라는 숫자는 엄마 차타고 학교에 

왔을 때 시계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걸어오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엄마 차타고 오면 5분이면 오거든요. 엄마 출근시간

에 와야 하는 게 그렇지만 편하잖아요. -Chiwol(칠월)-

다수의 연구참여학생들이 등교 교통수단으로 엄마․아
빠 자동차(엄빠카)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참여학생들은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엄

빠카를 애용한다고 말한다. 학원으로 향하는 하교 시에도 

교통수단은 학원차냐 엄빠카냐 일 뿐 자동차이다. 여중생

들에게 교통영역 MVPA 역할을 하는 자전거는 이용되지

도 않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칙으로 금하고 있다. 도보 

등․하교 역시 엄빠카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를 중심으로 하는 여중생의 교통영역 신체활동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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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addy’s car

이 차는 학교말고 다른 데 갈 때 타고 다니는 차 사진이에

요. 다른 데 갈 때는 이 차를 타거든요. 학원이나 이런 데 말

고 가족끼리 가거나 조금 먼 데 갈 때는 이 차로 데려다 주는 

편이에요. -Chiwol(칠월)-

엄빠카는 등하교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Figure 

11>에서 보듯이, 연구참여학생 대부분은 주말 이동수단 

역시 엄빠카를 애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엄빠카

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라

고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부모님이 데려다 주기도 하지

만 친구들과 만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업으로 바쁜 그녀들이 만나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등하

교와 마찬가지로 교통영역에서 신체활동은 거의 일어나

지 않는다. 

한편 배달시켜 먹은 떡볶이 사진을 선택한 구월은 외

식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마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달의 편리함이 작은 움직임마저도 빼

앗아 가고 있다.

이건 배달시켜 먹은 떡볶이에요. 요즘은 배달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거의 배달시켜 먹잖아요. 이제 먹으러 가

지 않고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어 오니까 더 운동하지 않는 

거죠. -Guwol(구월)-

CPPSE(2013)에 따르면, 첫째, 교통 영역은 청소년 

신체활동의 약 10~20% 정도를 책임지는 영역이고, 둘

째,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

한 교통 환경이 중요하고, 셋째, 집과 학교의 거리가 짧지

도 않고 멀지도 않을 정도의 거리가 교통 영역 신체활동

에 유리하다. 그러나 여고생 교통영역이 차량으로 대체된 

것(Lee, 2014)과 마찬가지로 여중생의 교통영역 역시 좌

식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10~20%의 신

체활동량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학교영역: 유일한 운동 공간 그러나 젠더 차별의 재생산

학교에서의 시간은 좌식활동들로 채워진다. 때문에 학

교는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공간으로 규정되어 왔다. 

<Figure. 12>는 연구참여학생들 역시 학교를 신체활동의 

방해물로 여기고 있음을 알려 준다.

Fig. 12. my school

학교 사진이에요. 학교 오면 공부해야 하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Ilwol(일월)-

그러나 <Figure 12>와 관련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의 질문, “학교 말고 딴 데서 운

동 해?”를 통해 학교의 다른 단면이 드러난다. 

아니. 학교와야 운동하지. 체육시간만 운동하는데. 

-Sam- wol(삼월)-

운동 의지가 약한 여학생들은 학교 중 의무적인 체육

활동 시간에만 운동이라고 할 만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하

고 있는 것이다. 팔월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연구참여학

생들은 체육 수업시간이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거나 빠지

는 것 자체를 신체활동 방해요인으로 생각한다. 

저희 반 시간표에요. 체육이 일주일에 세 번 들어 있고 

스포츠수업은 한 번 들어 있는데, 체육 든 날 진로체험이나 

소풍 같은 것을 가면 체육이 빠지게 되잖아요. 운동하는 날

이 안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Palwol(팔월)-

학교는 좌식행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학

교 시간의 대부분을 교실 수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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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Kang & Lee, 2015; 

Pearson et al., 2017). 다른 측면에서 학교 체육활동이 

일어나는 학교영역은 운동 의지와 욕구가 약한 여학생들

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영역이다. 실제로, 여학생 신체

활동 특히 MVPA는 학교영역을 의존해 일어나고 있으며

(Kang & Lee, 2015), 방학 중에 비해 학기 중 신체활동

이 높다(Jang, 2020; Lee & Kang, 2016). 남녀 중학생

의 학기 중 체육수업이 있는 날(a)과 없는 날(b), 방학 중 

하루(c)를 비교한 Jang(2020)은 신체활동 총량과 

MVPA 모두 a>b>c 순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신체활동이 학교, 특히 교육과정에 따라 의무적

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과 체육활동에 의존해 있음을 알려 

준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신체활동의 제약 공간인 동시

에 여학생들의 유일한 신체활동 공간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에게 학교영역은 신체활동의 젠더 차

별적 공간이다. 연구참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비교하며 

학교의 신체활동 방해요소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밝

히고 있다. 

첫째,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학교 내 신체활동 

공간이 부재하다. <Figure 13>은 잠겨 있는 체육관 사진

으로, 학교 내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

로 보여준다. 

Fig. 13. Locked gym

체육관 문이 잠겨 있는 사진이에요. 점심시간에 체육관

을 걸어놔요. 이유는 잘 몰라요. 우리는 정말 편하게 운동복 

차림으로 다니는데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노랑중 일월-

잠긴 체육관 사진에 관한 포커스 그룹 면담 내용은 그것

이 단지 공간 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Samwol(삼월): 체육관도 걸려있고 운동장은 작은데 남자애

들이 다 쓰니까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갈 시

간도 없어요. 나가도 할 것도 별로 없고요. ...(중략)... 

체육선생님도 남자애들만 축구(방과후 체육활동) 가르

쳐주고 우리한테는 반(방과후 체육활동)도 안 만들어 

주고요. 

Ewol(이월): 그냥 체육관만 열어놓으면 남자애들이 또 다 

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만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만들어서 운동장은 남자애들, 체육관은 여자애

들 이렇게 나눠줘야 여자애들도 운동할 수 있어요. 

Samwol(삼월): 남자애들은 그냥 운동장만 있으면 축구가 

유혹해서 걔네들을 부르잖아요.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를 체육관으로 유혹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해요. 

그냥 체육관은 여자애들 공간이니까 해 이렇게 해 버리

면 별로 안 오거든요.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올 

수 있게 유혹해 줘야 하는데 그런 걸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

들어서 불러줘야 여자애들도 운동한다는 거요. 

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뿐만 아니라 여학생

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역시 부재하다. 연구참여학생

들은 체육관이 열린다고 해서 여학생들의 차지가 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들을 체육관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인은 시설의 부재이다. 시설 부재를 주장하

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위한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

적한다. 

Fig. 14. An empty playgound

저희 학교 운동장인데 운동장에 아무 것도 없어요. 잔디

밖에 없어요. 철봉 몇 개 있고요. 운동할 데도 없는 이런 데

서는 운동할 마음이 안 들어요. -Palwol(팔월)-

학교는 여중생들이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유일

한 신체활동 공간이다. 그러나 학교영역이 학업 중심의 

좌식행동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활동적이었던 다른 영역들이 비-활동적으로 

바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교의 신체활동 기능과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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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 되어졌을 뿐이다. 여학생들은 학교영역에서 남학

생들과 비교되는 젠더 차별적 신체활동 경험을 하고 있

다. 이렇게 볼 때, 학교영역에서는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교 환경 구축과 함께 젠더 차

별적 신체활동 경험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

가 있다. 

논 의 

여학생의 신체활동 제약 환경 

연구참여자들은 신체활동의 가치는 알지만,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들이다. 그녀들은 왜 신체활동에 참여해서 그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

는 이 질문에 최근 신체활동 행동 습관의 잠재적 요인으

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서 살펴보았고, 생활영역

별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들의 제약 경험을 토대로 그녀

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문제는 학업적, 물리적, 일상생

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학업적 환경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심 시

간표에 따라 “학교-학원-집(숙제)-학교...”의 일상을 살아

간다. 오전 7시 21분 학교에 도착해 밤 9시에 집으로 돌

아가고 이후 새벽까지 숙제하는 칠월의 일과가 놀랍지 않

은 것은, 이러한 생활이 중학교 학생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국외의 경우, 학업

과 신체활동 문제는 학교 과제 시간(Slater & 

Tiggemann, 2010)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정도의 

문제(Thompson et al., 2005)로 인식되었으나, NCBL 

법안 이후 나타난 학령기 청소년의 급격한 신체활동 감소

로 이 문제는 신체활동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규정되

고 있다(CPPSE, 2013). 국제 비교 조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신체활동 환경 지표가 

F 등급인 것 역시 이들 국가의 높은 학업 시간에 따른 결

과이다(Tremblay et al., 2016). 즉, 학업으로 인한 시

간 부족 문제가 여학생 신체활동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인 문제라는 것이다. 남학생 역시 시간 부족을 호소한다

는 점에서 학업 시간 문제는 여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것

이다. 

그러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신체활동 자발성이 

낮고, 학업 충실도는 높다는 특성을 보이며(Slater & 

Tiggemann, 2010), 그 결과, 학업 시간 문제는 여학생

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한다(Lee, 2014). 특히, 

“공부해야 해서 시간 없어”라는 핑곗거리가 여고생 시기

에 집중되는 국외(Thompson et al., 2005)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중학교 시기에서부터 학업 문제로 신체활동

이 기피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학업 중심 생활은 여중생 신체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물리적 환경이다. 물리적 환경은 직접적으로 신

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된

다. 전자의 대표적인 요인은 시설의 접근성 혹은 가용성 

등과 같이 신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이다

(Sallis et al., 2000). 전반적으로 여성의 신체활동 시설 

접근성은 남성들에 비해 열악하지만, 여자 청소년은 보다 

심각한 실정이다(Biddle et al., 2011). 경험적으로 국내 

여학생의 신체활동 시설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의 미세먼지 논란이 가중되면서 대기 오

염은 모든 연령대의 신체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Zang, 2018), 본 연구의 참여여학생들 역시 대기오

염, 도로 위험성 및 인도의 안전성 문제, 지역의 안전성 

문제 등과 같은 간접적인 환경요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

다. 환경의 간접적 제약요인은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감

소시켜 신체활동 참여시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Biddle et al., 2011), 이는 학업 시간 문제와 마찬가지

로 신체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들에게 보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연구결과에서 여가영역을 황폐화라는 다소 

과격한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여가영역 내에 여학생

이 참가할 만한 신체활동 시설이 없을뿐더러 야외에서 있

을 만한 환경조차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직․간접적 물리적 환경 여

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환경 역시 신체

활동을 제약한다. 38개국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 지

표를 분석한 Tremblay et al. (2016)에 따르면, 우수한 

사회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을 보유한 국가는 부족

한 국가들에 비해 낮은 신체활동과 높은 좌식활동 패턴을 

보인다. 또한, 집안에서 잡일이 요구되는 삶은 신체활동 



288 Lee, GyuIl

수준의 중요한 요인이고(Tremblay et al., 2016), 교통

영역은 청소년 MVPA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이다(CPPSE, 

2013). 즉, 불편한 삶이 더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이

라는 것이다. 반면, 연구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

역들은 안락함과 편리함으로 갖춰져 있다. 가정의 안락한 

설비들이나 자동차라는 편리한 이동수단은 여학생들을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의 편리한 

삶은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환경 문제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여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신체활동 관련 충분한 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함께할 신체활동 동료 역시 부족

한 실정이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모델, 지지와 지원은 신

체활동의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며(Sallis et al., 2000), 

우리나라 남녀 중학생의 경우, 신체활동 동료의 유무는 

일상생활 신체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Kang & Lee, 2016). 그러나 우리나라 여학생들에게

는 이러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다. 오히려 여학생들은 

성역할사회화 편견에 따른 젠더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젠더 편견적 언어는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억제하고

(Micaelsson et al., 2019), 도전적인 신체활동 과제의 

성공률을 낮추며(Hively & El-Alayli, 2014), 조직화된 

신체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요인(Slater & Tiggemann, 

2010)으로 작용할 만큼 신체활동의 강력한 영향요인이

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조차 신체활동 관련 젠더 차별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여

학생들은 성역할 편견 속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신체활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여학생들

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비단 동

기와 능력(체력과 기술)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문제뿐만

이 아니다. 여성에게는 일상생활의 환경 조건 자체가 방

해물이라는 Micaelsson et al. (2019)의 주장처럼, 개인

의 외적 환경 역시 그녀들의 신체활동 행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여학생들에게 보다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내적인 신체활동 역량이 부족한 

이들에게 부족한 시간, 열악한 물리적 환경, 안락하고 편

리한 삶,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식이 손쉬운 핑곗거리 혹

은 더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여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의 여학생 신체활동 증진 방안

모든 여학생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체육교육 

연구 분야에서 그려지는 여학생들은 이 연구의 참여 학생

들처럼 자발적인 동기보다는 외모나 미용 등과 같은 외적 

동기에 의해 참여한다. 이러한 여학생의 신체활동 행동 

변화는 동기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 동기 요인을 메타 분

석한 Stuntz & Weiss(2010)는 공통적인 동기 향상 요

인을 자신감의 지각(feel competent doing), 자율성

(have chosen to do) 지각, 신체활동 즐거움(find 

enjoyable), 지지적 관계(positive social support)의 네 

가지로 설명한다. Wallhead & Buckworth(2004) 역시 

자신감(효능감), 결과 기대, 자율성, 관계성, 그리고 즐거

움으로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요인의 미묘한 변

화(subtle changes)만으로도 신체활동 행동의 드라마틱

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tuntz & Weiss, 

2010). 

이 연구는 인간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된다는 사회생태학 모델의 기본 가

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미묘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환경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에, 여학생 신체활

동 증진 방안을 사회생태학 모델 관점에서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지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섯 수준 중 개인 내와 외의 수준을 제외한 조직, 

공동체, 공공정책 수준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 수준에서 학교는 비용 효율적인 최적의 신

체활동 영역이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학교는 거의 유일한 

신체활동 공간이다. 현재 학교의 공식적인 신체활동 프로

그램은 의무적인 프로그램(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활

동 수업)과 자발적인 프로그램(방과후 체육활동)으로 구

분된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은 단발적인 학교 체

육활동으로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

하며, Whole-of-School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학

교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Comprehensive School 

based Physical Activity Promotional program, 

CSPAP)을 권장하고 있다(Lee & Hong, 2017). 

CSPAP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전(before, 적극적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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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활동, 오전 체육활동 등)-중(during, 정규체육수업, 

점심시간 활동 등)-후(after, 교내 스포츠, 대교 스포츠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Castelli et al., 2014). 적극

적으로 학교에 등교 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신체활동 프

로그램을 제공해 학교 일과 중 충분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받고, 방과 후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여

가영역으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가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신체활동을 독려한다

(Castelli et al., 2014). 즉, 학교 전반에서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전반(교통, 

여가, 가정 영역)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는 CSPAP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학교

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

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더불어, 여학생 개

인의 신체활동 역량(자신감, 즐거움, 관계성,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

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여학생의 양적 및 질적 신체활동 경험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 수준에서 살펴보면, 첫째, 가정 내 

신체활동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영역은 여러 가

지 제약 속에서 여학생 신체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교육과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교와 달리 가

정영역의 신체활동 증진은 가족(부모의 조력 ++, 형제

자매 신체활동 ++)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Sallis et 

al., 2000). 즉,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신체활

동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부모의 지나친 교통 지원으로 

여학생의 교통 영역이 좌식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간 

효율성과 편리함에서 신체적 적극성으로의 인식적 전환

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 곳곳에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 넛지(nudge, 특정 행동을 유

발하기 위한 표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 넛지

로 계단 칸칸마다 적혀 있는 칼로리 소비 정보, 엘리베이

터 앞에 계단을 이용하라는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노랑중의 삼월이 말하듯이 여학생을 유혹할 수 있

는 넛지 개발이 보다 요청된다. 셋째, 젠더 편향된 말들을 

통해 여학생은 신체활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는 기억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성역할사

회화 편견에 대한 인식적 전환이 요청된다. 이상과 같이, 

공동체 수준에서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수준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이 제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 환경 문제(미

세먼지 등)는 전 세대에 걸친 신체활동 문제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Zang, 2018). 정책 분야에서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오염된 환경에서도 안전

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실내 운동 공간 구축, 대기 오

염 차단 수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오염된 대기로 인해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에 대한 방안 역시 고

려되어야 한다. 둘째, 거주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

책이 요청된다. 범죄율이나 도로 환경(자전거 안전, 차량 

밀집도, 인도의 안전 조건 등)은 신체활동의 중요한 요인

이다(Biddle et al., 2011). 공공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재 도로 환

경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최근 개정된 도

로교통법(12조 3항) 일명 민식이법은 이를 보여주는 단

적인 예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이 사람(혹은 도

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들은 자동차 운행 규

칙만 지켜도 이러한 환경이 쉽게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

한다(CPPSE, 2013). 셋째, 가장 궁극적인 대책은 학업 

중심의 교육 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한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학교 안팎의 학업 시간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 시간만 줄이더라도 역으로 신

체활동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결어 및 제언 

중학교 시기는 신체활동 행동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

는 시기로, 이 시기의 신체활동 행동 습관은 성인기로 이

어져 생애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형성의 기틀이 된다

(Biddle et al., 2010). 여학생은 남학생들에 비해 ‘감소

된 신체활동과 증가된 좌식행동’의 패턴이 뚜렷하고 그 

변화가 급격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중학교 여학생들이 일상생활 신체활동 문제를 환경

적 맥락에서 살펴보았고, 그 결과, 그녀들의 신체활동 제

약 경험은 황폐한 놀이터같은 여가영역, 좌식화 된 가정

영역, 엄빠카로 대체된 교통영역, 유일한 신체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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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젠더 차별이 일어나는 학교영역으로 범주화되었

으며, 그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제약요인은 학업

적, 물리적, 일상생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분

석되었다. 청소년 건강문제는 국제적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할 만큼 세계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Booth, 

2000). 이는 여학생 신체활동 문제가 여학생 개인이나 

가정, 그녀들의 건강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심지어 한 국

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신체활동 문제를 포괄하는 청소년 건강문제

는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학교를 위시한 공동체(가정

과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정책 분야의 공동 대응을 필요

로 하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주제를 밝히면, 첫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요청된다. 이 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도시 지역의 여학생을 연구참여자

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 행동은 지역의 환경 여건

(예, 시골과 도시)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역의 특수한 

환경 맥락을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젠

더 요인을 강조한 Slater & Tiggemann(2010)의 연구처

럼, 남학생과 차별된 신체활동 제약 상황에 초점을 둔 연

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영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영역의 젠더 차별적 요소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여학

생 신체활동 제약을 분석한 Thompson et al. (2005)과 

같이, 연령과 학교급의 특수한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제약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

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청

소년 신체활동 정책을 벗어나 학교, 지역, 정책이 공동으

로 대응하는 신체활동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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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요인 탐색

: 포토보이스

이규일

경북대학교 부교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여학생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요인을 살펴보고, 사회생태

학 모델에 근거해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법]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여학생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포토보이스 기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실행, 포커스 그룹 면담) 

및 분석(사진 고르기, 맥락화, 주제화하기)하였다.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제약 경험은 생

활영역별로 황무지 같은 놀이터(여가영역), 쉼과 좌식화된 놀이 공간(가정영역), 엄빠카로 대체된 교통수단

(교통영역), 유일한 운동 공간 그러나 젠더 차별의 재생산(학교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결론] 일상생활 신

체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요인은 학업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일상생활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분석되

었고, 사회생태학 모델에 근거해 여학생 신체활동 증진 방안을 조직, 공동체, 공공정책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주요어: 여학생, 일상생활 신체활동, 환경적 제약요소, 사회생태학 모델, 포토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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